
전문가 컬럼

각양각색 마스크,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찬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곳곳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감기와 인플루엔자의 계절이 온 것이지요?

주위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종류와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알맞은 마스크를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 희 영

황사 마스크와 메르스 마스크는 다른가요?

마스크는 크게 공산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뉩니다. 공산품 마스크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방한용 천 마스크인 방한대

(산업통산자원부 관리)와 산업용 방진마스크(고용노동부 관리)가 있습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가 있는데, 수술용 마스크에는 필터기능이 없고 부직포로 되어 일회용으로 쓰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필터기능이 있는데, KF80, KF94, KF99, N95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사, 메르스 마스크는 

모두 필터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왜 써야 하나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목적과 내가 외부로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목적이 동시에 있습니다. 

‘철벽방어’를 위한 마스크

먼저 보호의 목적이라면 보건용 마스크의 숫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이라는 표시는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6 μm)를 80%이상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메르스 유행 당시 많이 썼던 N95 마스크는 

미국 NIOSH의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마찬가지로 숫자가 차단율을 의미하여 KF94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를 막는 목적이 아닌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

에서 필터 기능의 마스크까지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신종플루 유행 때와 같이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에 감염자가 

많아졌을 경우는 일반 환경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노인, 소아, 혼잡한 대중교통 등) 수술용 마스크 정도를 

권고합니다. 물론 병원 의료진의 경우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시 필터기능이 있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배출금지’를 위한 마스크

마스크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인 외부로의 배출을 막는 기능은 천 마스크인 방한대와 보건용 마스크에 모두 있습니

다. 기침을 하는 순간 나오는 비말(droplet)은 최대 초당 8m 정도의 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막는 효과적

인 방법 중 하나가 마스크인데, 문제는 마스크가 비말이 묻은 채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침예절에서는 손으로 가리

지 않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며, 휴지나 손수건이 없는 경우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라고 권고합니

다. 또한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까지가 포함됩니다. 막는 기능은 마스크로도 

가능하지만, 배출물을 손에 닿지 않게 버린 후 손씻기까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계속될 때 공공

장소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면, 최소한의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이 때 마스크는 방한용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침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침예절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

해 주십시오. 


